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｢경찰법연구｣ 창간에 즈음하여

 

 최 기 문 (경찰청장) 

한국경찰법학회가 창립 1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모아｢경찰법연구｣를 창

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

그동안의 경찰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주로 경찰제도나 경찰행정의 측면에 집중되어 법적 

측면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면이 있었습니다. 이러한 점에서 법학을 전공하

는 여러 학자들과 실무가들이 경찰문제를 법적으로 연구하고 그 활동의 결과물로서｢경찰법

연구｣를 발간한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됩니다.

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법

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며, 경찰활동에 대한 법률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찰법학회의 활동은 

한 단계 높은 경찰로의 도약에 튼튼한 초석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.

아직은 전인미답의 미개척 분야인 경찰법의 연구에 첫발의 디딘 경찰법학회의 노력에 큰 

격려를 보내면서, 앞으로도 경찰법학회가 경찰활동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인권문제에 

대한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경찰법의 발전과 국민의 인권신장에 기여함으로써 경찰과 법학

자 사이의 튼튼한 가교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. 

다시 한 번 ｢경찰법연구｣의 창간을 축하드리며, 빠른 시간 내에 경찰법연구가 법학계의 

권위있는 학술지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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